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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6. 8. 12.(수) 09:00 배포 2026. 8. 12.(수) 08:00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 개최
7월 취업자수 증가세 이어가기 위해 총력 대응

- 7월 취업자수 4개월만에 두자릿수 증가, 청년·제조·건설 감소세 지속
- 관계부처 협의 거쳐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조속히 마련·발표
- 제조·건설·농림 등 고용 부진업종 대응 위해 산업활력 제고, 인력양성, 

일자리·창업 확대, 근로여건 개선 및 고용기반 확충 등 다방면의 과제 발굴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8.12일(수)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을 주재하여 ➊ ’26년 7월 고용동향, ➋청년일자리 

회복방안, ➌업종별 고용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점검・논의했다.

    * (건설)국토부 (농림)농식품부 (예술여가)문체부 (교육)교육부 (보건복지)복지부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7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10.8만명 증가하여, 

2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6.3→10.8만명)되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30.7→

29.5만명)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제조업(△9.7→△6.8만명), 

건설업(△6.7→△5.7만명), 농림어업(△9.5→△8.0만명)은 감소폭이 전월에 비해 

축소되었다. 연령별로는 청년 고용률이 전년동월대비 감소(△1.6%p)하고 

실업률이 증가(1.3%p)하는 등 청년 고용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7월 취업자수가 4개월만에 두자릿수 증가*하였으나, 청년 및 제조·건설업 

등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동지역 긴장 상황 등 불확실성 지속, 

폭염 등 기상여건 악화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25.4/4)19.5 (’26.1)10.8 (2)23.4 (3)20.6 (4)7.4 (5)△4.0 (6)6.3 (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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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최근 취업자수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업종 및 계층별 고용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범부처 정책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준비중인「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고, 집행을 위한 사전준비 뿐만 

아니라, 청년 대상 상세 정보제공 및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조·건설·농림 등 부진업종에 대한 대응을 위해 산업활력 제고, 

인력양성, 일자리·창업 확대, 근로여건 개선 및 고용기반 확충 등 다방면의 

과제를 발굴하여 일자리전담반을 통해 논의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인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태웅 (044-215-2840)

담당자 사무관 김문수 (sin20219@korea.kr)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병수 (044-202-7210)

담당자 서기관 온남이 (namohn@korea.kr)


